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엠지(MZ)세대와 방위산업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
-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청년세대와의 소통 간담회 -

❍ 방위사업청(청장 강은호)은 6월 24일(목) 오후,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

「엠지(MZ)세대*에게 방위 산업의 미래를 묻다」라는 주제로 대학생과

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함께하는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엠지(MZ)세대 : 1980년대 초∼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(M) 세대와 1999년대

중반∼2000년대 초반 출생한 지(Z) 세대를 통칭하는 말

   - 이번 간담회는 「2021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」의 오프라인 행사를 

계기로 마련된 행사로, 방위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10명의 청년들이 

참석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

폭넓게 공유했다.

❍ 이날 청년들은 평소 방위산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여러 방면에 걸친 

다양한 질문들을 제시했다.

- 참석한 대학생들은 방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격증이

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, 학군장교 출신 경력이 향후 방산 분야에서

가지는 이점이 무엇인지 묻는 등 많은 청년세대가 당면한 취업문제에

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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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미래발전 전략 등 방위사업청의 정책방향,

4차 산업혁명 및 항공우주산업 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과 관련한

심도 있는 질문도 이어져, 방산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가 결코

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.

❍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“방위산업이 그동안 어렵고, 딱딱한 분야로서 

기성세대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는데, 방산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

고민하는 엠지(MZ)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니 방위사업청장

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.”라고 말했다.

❍ 또한 “청년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젊은 아이디어가 방위산업에 긍정적

으로 작용하도록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면서, 방산 관련 우수 

인력 양성과 함께 방산업계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한 정책적인 

노력을 지속하겠다.”라고 덧붙였다. <끝>


